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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nstruction disasters have more distinctive characteristics than other industrial disasters. Since it is likely that 

construction disasters will spread to severe accidents, the accident mortality rate is very high compared to the disaster 

incidence rate.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analyze the operation status of construction risk 

assessment by domestic large and medium sized construction companies to prepare improvement direction of risk 

assessment system. The survey results for safety management experts of construction companies are as follows: Large 

companies have developed and utilized risk assessment systems in their respective companies, while small and medium 

construction companies have developed and evaluated risk factors through the Excel program. Rather than performing 

risk assessment tasks based on historical safety accident data, construction companies have limitations in developing 

risk factors and preparing solutions with suppliers for each major construc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risk assessment system in the future by analyzing the types of safety accidents, such as the safety accident data of 

each company as well as the safety accident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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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에서 산업재해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설업과 제조업 중에서도 건설재해는 다른 산업재해보다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산업재해가 중대재해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고, 혼자만의 재해가 아닌 둘 이상의 대규모 중대재해로 전환될 수 있으며, 재해발생

율 대비 사고 사망률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최근에 평택 국제대교 붕괴(2017.8), 용인 물류센터 옹벽붕괴(2017.10) 등 건설 대형사고가 

지속적으로 건설재해가 발생하고 있다1).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과 위험성 평가제

도를 도입하여 건설안전사고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2).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대형 및 중소건설업체의 건설위험성 평가 

운영실태를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위험성 평가시스템의 개선방향을 마련하여 기초자료로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국내 건설업체의 건설위험성 평가 실태 분석

2.1 K건설

K건설은 공사착수 전에 유해방지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해서 착공계와 함께 제출하고, 안전관리공단과 시설안전공단에서 

심의한 후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사에 착수하고 있다. 유해방지계획서의 최초평가 이후 분기보고, 월별 보고, 실적보고를 고용노동부 

산하 서부지청에 보고한다. 과거에는 근로자 중심의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였으나, 최근에는 노사가 함께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근로자의 참여도가 높아짐에 따라 안전사고 빈도가 낮아지고 있다. 또한 K건설은 건축, 마감, 토목공사로 구분하고, 공정안전계

획서는 단위 공종(52개)과 단위 작업으로 구분하여 위험성 요인 및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공사 과정 중에는 신공법과 누락된 공정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추가하고 있다. K건설은 모든 현장에 위험성 평가업무를 오프 라인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서, 위험요인 도출로 중점관리하고 있다.

2.2 H건설

H건설은 공사착수 전에 유해방지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해서 착공계와 함께 제출하고, 안전관리공단과 시설안전공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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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한 후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사에 착수하고 있다. 모든 공정에 대한 초기 위험성 평가를 수행하고, 공사 진행과정에서 위험성평가

를 다시 하여 업데이트 하고 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후에 신규공정에 대한 정기 위험성 평가를 하고 있다. 건설현장에서는 매주 

위험성 평가를 수행하고 있는데 소장, 안전관리팀, 협력업체 직원이 참여하여 1주일간 중점요인을 점검하고, 문제점 파악 및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공사에 착수하고 있다. 중점요인에 대한 것은 집중 안전관리와  일상적인 안전관리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본사에서는 

건설안전사고가 발생할 때, 각 현장에 공지하여 중점요인으로 관리하고, 점검하고 있으며 본사 및 건설현장에는 안전관리 시스템과 

모바일 시스템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다.

2.3 G건설

G건설은 OSHAS 18000과 KOSHA 18001의 인증을 받아서 건설안전 위험성 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위험성평가는 최초, 정기, 

수시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최초시기에는 협력업체가 시공계획 발표자료를 활용하여 위험성 요인을 도출하고 있다. 정기시기에는 

월 1회 사업주관 협의회 때 활용되고 있는데, 공정표 계획을 중심으로 안전사고 빈도(1,2,3), 강도(1,2,3) 순으로 작성하고, 위험도는 

빈도와 강도의 합으로 산정하고 있다. 최근에는 빈도와 강도의 등급을 상중하로 변경하여 운영 중에 있다. 수시시기에는 최초시기와 

정기시기에 입력된 위험요인을 기반으로 1일∼1주 간격으로 안전요인 도출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분류는 건축, 토목, 플랜트로 구분하고, 

하위분류는 골조 및 토목작업으로 구분하고, 세부작업의 위험요인과 대책방안을 마련하여 위험성 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위험성평가

를 위한 위험요인도출은 협력업체가 기본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본사에서 가이드 라인 형태로 기초정보를 제공, 이를 토대로 

현장에 맞게 수정하여 활용하고 있다. 위험성평가 요인 중에서 시공안전, 일반안전, 기술안전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각 작업항목은 

시공 점검자를 지정하여 확인 및 관리하며, 안전관리자는 총괄적으로 확인과 지도 및 관리를 하고 있다. 본사는 중대재해 DB만 관리하고, 

안전사고 사례정보만 현장에 제공하고 있다. 위험도 평가시스템은 협력업체 중심으로 위험도 요인을 도출 및 관리하고 있다.

2.4 P건설

P 건설현장은 프로마스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위험성 평가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위험성 평가는 발생확률과 발생강도로 구분하여 

각 위험요인을 상, 중, 하로 구분하고 있다. 특히 공정표에 따른 주요 공정에 대하여 위치별로 각 작업 위험요인 분석 작업을 1일, 

15일, 30일 간격으로 회의를 추진하여 위험성 요인을 도출한다. 각 작업별 위험요인에 대하여 중, 중 이상의 평가결과가 나오면,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특별관리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대책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중, 중 이상의 위험평가요인에 대하여 

위험성 평가회의(전문업체 참여 및 발표)를 개최하고, 근로자를 대상으로 위험성 전파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반장 협의체를 구성하여 

회의하고 위험성 평가 안전관리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본사에서는 사고 재해사례를 정리해서 각 건설현장에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7대 위험요인(Cold Point)을 도출하여 중점관리하고 있는데, 작업결과를 확인한 후 후속작업을 추진한다. 안전모에 카메라를 

부착하여 현장관리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근로자의 안전관리교육 강화, 밀폐공간의 센싱 부착 등을 통하여 안전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안전관리자 양성 및 권한부여와 고소작업, 용접작업, 밀폐작업 근로자의 교육을 강화시키고 있다.

3. 결 론

건설업체의 안전관리 전문가 대상 실태조사 실시결과, 건설업체는 위험성 평가업무를 협력업체와 함께 추진하고 있지만, 안전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대형업체는 각 회사내의 위험성 평가 시스템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지만, 중소건설업체는 엑셀 프로그램으로 

위험성 요인 도출 및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업체는 과거 안전사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위험성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보다는 

각 주요 공종에 대한 협력업체와 함께 위험요인 도출 및 해결방안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각 기업의 안전사고 

자료뿐만 아니라 안전보건공단 등의 안전사고 유형을 분석하여 위험성 평가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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